
불성론, 인성론에 대한 불교적 관점 

불교의 심성론은 다른 말로 불성론을 말한다. 

불성론은 실제로 인성론에 관한 문제로서, 인성

론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이다. 인성(人性)은 사

람 본질의 속성을 말한다. 인성을 외적인 측면에

서 보면 사회성 문화성 경제성 등 다양한 모습으

로 그려 볼 수 있다. 반면에 내적인 각도에서 보면 

인성은 그 사람의 본질 성향 등을 나타낸다. 때문

에 인성론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

을 규명하는 명제이다. 선악은 선천적인가? 후천

적인가? 등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다.  

전국시대 후기 인성론 문제에 대한 제기는 곧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탐구로서, 인간들이 살아

가면서 각종 감정 및 행위에 관한 탐구이기도 했

다. 특히 선악에 대한 인간 행위가 전체의 사회 정

치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하

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탐구 내

지 탐색은 곧 인간의 속성인 본질을 규명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중국 사상계에서는 이 인성

문제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선과 악의 관계 및 

선악의 기원 등 각 방면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인성론은 중국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이

다. 중국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인성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시기는 춘추전국시대이다. 춘추시

기 일찍이 공자는 “성상근, 습상원(性相近, 習相

遠)”을 말했다. 즉 인성의 형성과 객관적인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해석한 것으로, 이 점은 당시 사

회에서 이미 인성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증거이

다. 즉 인간의 본질과 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이다. 물론 공자는 사람의 본질과 속성 및 

선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한 적은 없다. 공자

의 제자인 자공(子贡)은 “선생님이 천성과 천도

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贡曰, 

夫子之文章, 可得而闻也, 夫子之言性与天道, 不

可得而闻也)”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공자는 

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성문제에 대한 

탐구와 발전이 있게 되었다. 당시의 사상가들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성에 대한 선악의 문제도 이때에 이

르러서 논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양

각색의 인성론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인성의 선악문제에 관해서 당시 사상

계의 대표적인 학설은 ‘성선설(性善說)’과 ‘성악

설(性惡說)’, ‘유선유불선(有善有不善)과 무선무

불선(無善無不善)’으로, 즉 ‘선(善)이 되기도 하

고 불선(不善)이 되기도’ 하는 등의 관점이 논의

되고 있었다. 

맹자의 성선설의 핵심은 사람과 짐승의 차별 

점은 바로 자각할 수 있는 도덕적 관념이 있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단설(四端說)’을 제시

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성품인 ‘사단사심

(四端四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즉 

‘사단설(四端說)’이란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

며(惻隱之心: 혹은 同情之心, 仁之端也) 수오지

심은 의에 시작이며(羞惡之心(수치심), 義之端

也) 사양지심은 예의 시작이며(辭讓之心ㆍ겸손 

겸양하는 마음, 禮之端也) 시비지심은 지혜의 시

작(是非之心, 智之端也)이다”라고 했다. 이 사심

(四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리키며, 인간

이 천부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도덕적 범주의 발

단이 된다고 여겼다. 때문에 이 사단(四端)은 모

든 사람들의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告子上〉에서 “사람의 성은 선하다. 마치 물

이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사람에게 불선(不

善)이 없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

과 같다”고 하기도 했다. 참고로 원래 공자가 처

음으로 ‘仁義禮’를 제시했고, 맹자가 ‘仁義禮智’

로 확충을 했고, 한나라 때 동중서가 ‘仁義禮智

信’을 오상(五常)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맹자와 정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한 전국시대

의 걸출한 인물인 순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그는 ‘성선설’

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가 말하는 사

람의 본성은 당연히 자연적인 생리적 현상인 속

성을 가리킨다. 즉 배고프면 밥을 생각하고, 추우

면 따뜻한 옷을 필요로 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

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된다

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호리오

해 추리피해(好利惡害, 趨利避害) 즉 “이익을 추

구하는 면과 해로움을 피하는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미색을 보려하고, 귀는 좋

아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

하고, 마음은 이익을 좋아 하고, 신체는 안일과 편

안함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반응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른바 

善이라는 것은 모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 때문에 모두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순자〉 ‘성

악편’에서 “사람의 성은 악하다. 그 선이라는 것

은 인위적이다(人之性惡, 其善者僞也)”라고 했

다. 때문에 그는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도덕관을 

부정하면서, 후천적인 도덕을 위한 교화 작용을 

강조하였다. 즉 “선천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서 후

천적으로 인위적인 것을 일으키게 한다(化性僞

起)”는 것이다.

이외도 중국 철학사에서 다양한 인성설이 제

기되기도 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인성론 연구

를 진행했다. 당시 고자(告子)는 “생지위성(生之

谓性)”이라고 하면서, 인성에는 “선과 불선의 구

분이 없다(性無善無不善)”고 보았다. 즉 사람이 

나면서부터 선성(善性)을 구비한 것도 아니고, 

선악(善惡)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

다. “마치 물이 동서가 없듯이(水无分于东西), 성

도 善과 不善을 나누지 않는다(性也, 无分于善不

善)”고 했다. 곧 인성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보았

는데, 물은 어느 한곳으로 흐르면 계속해서 그 쪽

으로 물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인도하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

으로 인도하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

이다. 사람의 본성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본래 

선악이 결정된 것이 없는 관계로 주어진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선도 악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때문

에 완전히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이 선악을 결정

짓는 다고 보았다. 

심성설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나라 때 양

웅(揚雄)은 성선악혼(性善惡混)을 주장했다. 그

는 “사람의 성은 선악으로 섞여있다. 그 선을 닦

으면 곧 선인이 되고, 그 악함을 익히면 곧 악인

이 된다.(人之性也善惡混, 修其善則爲善人, 修其

惡則爲惡人)”고 했다. 즉 그는 인성에는 선악의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선척적으

로 구비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후천적인 학

습과 사회적인 환경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선

한 요소가 선한 쪽으로 발전하면 선인이 되고, 악

한 요소가 악한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악인이 된

다는 논리이다. 또 그가 강조하기를 “배움은 성을 

닦는 것이다(學者所以修性也)”라고 하면서, “배

우면 곧 바르게 되고(學則正), 그렇지 않으면 곧 

사가 된다(否則邪)”고도 했다. 그의 이러한 관점

은 공자가 말한 “성상근야(性相近也), 습상원야

(習相遠也)”를 좀 더 깊이 발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사상사에서 이러한 인

성론 내지 심성론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성현군

자가 되는가 하는 것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규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실 인간

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성은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위정자들의 인성은 사회 전체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즉 한 나라의 지도

자의 인성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회전체가 진보

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개인들의 일

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때문에 유가는 여

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해서, 교육을 통한 

인성을 개발해 사회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사회적 가치는 보편타당한 것이 되어

야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실

용성이 있어야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함을 줄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성현군

자’라는 표식을 만들었다. 성현군자의 규범은 도

덕적으로 높은 소양과 품성을 구비해야 했다.  

유가는 군자의 덕목이자 사회적 가치로서 ‘자

기위인원칙(自己爲人原則)’, ‘위인처사적원칙

(爲人處事的原則)’, ‘자기적위관지도(自己的爲

官之道)’를 요구했다. 즉 만약에 조정에서 벼슬

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정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황제나 관료가 불의를 일으키면 이

의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 잡아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만약에 지방에서 관리가 되면 반드시 민생

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만약에 관리가 안 된 

지식인이면, 그 사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

고 반드시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유가

의 가치이자 덕목이고 목표로서, ‘천하흥망, 필부

유책(天下興亡, 匹夫有ㆍ나라의 흥망성쇠는 밭을 

가는 농부에게 조차 책임이 있다)”라는 말로 귀

결된다. 이것은 바로 유가에서 인성을 중시하는 

목표이자 이상세계인 대동세계를 이루는 표준이

었다. 또 유교는 군자로서 선택할 두 가지를 제시

하고 있는데 “도덕을 묻는 자는 공명을 구하지 말 

것이며(問道德者不計功名), 공명을 묻는 자는 이

익과 관록을 구하지 말라(問功名者不計利祿)”고 

했다. 이러한 사상적 행위의 근저에는 인간의 도

덕적인 수양으로 성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불가나 유가 모두가 심성을 논했

지만, 어느 과정에서는 일치하는 관점도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은 완전히 다르다. 유가의 

심성론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수양내지 

전인적인 인격의 도야 내지 품성에 대한 완전함

을 추구해서 성현군자가 되는 것을 논했다. 동시

에 성현군자 역시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것

으로 입세(入世)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반

면 불교의 출발점은 출세(出世)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불교도 역시 도덕적인 인품 내지 인성을 육

성하기를 장려한다. 하지만 불교의 이상은 철저

하게 자기의 성품의 본질 및 근원처를 찾아서 대

지혜 광명을 발현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게

다가 대승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다시 현실로 회귀하는 보살도정신을 주장

한다. 〈동국대 강사〉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Ⅱ
불성론 및 유가의 심성론12

그림·강병호

‘인성론’, 중국사상사의 중요 명제

춘추전국시대부터 처음 연구 시작

맹자 성선설·순자 성악설 등 다양

불교는 出世觀이며 유가는 入世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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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전통 법고

태  징

법당천도법고

목  어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서  울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양지국악사양지국악사
전통예술 | 자체제작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010-7384-1708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